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, 도시철도 침수피해 예방 현장점검

- 물막이시설(차수판)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점검 -

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)는 6월 14일(금) 오후 서울교통

공사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 7호선 이수역 현장을 방문하여 노면출입구와 

환기구 구조물의 물막이시설 등을 점검하였다.

 ㅇ 오늘 방문한 이수역은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으로 재작년 중부지방에 내린 

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자체 비상

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예방 개선책을 마련하였다.

 ㅇ 근무자들은 빗물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면구간에 차수판을 

설치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구 앞에 차수판을 추가로 설치하고, 신속한 

배수를 위해 위치 표시된 빗물받이에서 배수 작업을 시연하였다.

 

□ 강희업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관제․영업․차량 각 분야별 

침수피해 대응체계를 보고받고,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찾아오고 

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“극한호우”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,

 ㅇ 운영중인 도시철도 역사를 전수조사하여 출입구 지반고가 낮은 침수

가능지역은 규격에 맞게 1m 이상의 차수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.

 ㅇ 아울러, 과거 이수역이 침수 피해가 컸던 이유가 인력 부족으로 짧은 

시간에 비상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폭우가 예상되면 차수판을 

출입구 근처로 미리 이동하여 동선을 최소화하고 현장근무 인력을 

평상시보다 늘리는 등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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